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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최강희인가?
사면초가에 빠진 대한축구협회의 구원투수는

최강희(52) 감독이었다. 21일 공식 발표가 이뤄졌
지만 이미 내정됐었다. 조광래 전 감독이 전격 경
질된 직후 외국인 사령탑 선임 쪽으로 분위기가 이
어졌지만 축구계에서는 최 감독이 국가대표팀 지
휘봉을 잡으리라는 시선이 파다했다. 경력이나 사
적인 부분까지 모든 게 협회가 간절히 원했던 조건
과 정확히 맞아 떨어졌다. K리그에서의 풍부한 지
휘 경험, 대표팀 지도 경력, 소통, 소신까지 갖춘
최 감독은 위기에 놓인 협회가 꺼내들 수 있는 최
적의 카드였다.

뀫커리어
조광래 전 감독의 후임자 선정을 위한 기술위원

회(13일)가 열린 직후 조중연 회장은 스포츠동아
와 만난 자리에서 “외국인 사령탑과 국내 감독들
을 6대4 비율로 놓고 고민 중이지만 국내 감독을
영입해야한다면 최강희 감독이 가장 부합 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지도자 경력이 인정을
받았다. 전북 현대를 이끄는 동안 부침도 무수히
많았으나 그가 남긴 족적은 훌륭했다. K리그 2회
우승(2009년, 2011년)과 FA컵 1회 우승(2005년),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2006
년)까지 프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이력을 남겼다. 사실 2005년 여름, 최 감독이 전북
구단의 제의를 받아들였을 때만 해도 전북은 썩 좋

은 팀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
천히 시간을 갖고 색채를 입혀갔고, 우승 트로피
를 차곡차곡 추가하면서 ‘신흥 명문’의 발판을 마
련했다. 대표 이력도 갖췄다. 현역 시절 최 감독은
1990이탈리아월드컵에도 출전한 경험도 있고,
2003년에는 포르투갈 국적의 움베르토 코엘류 감
독 아래서 코치로 일했다. 이러한 경험적인 부분
이 최 감독에게 지도자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대
표팀 사령탑 인선의 플러스 요인이 됐다.

뀫교감
최 감독의 선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황보관 기

술위원장은 “선수들과 많은 교감을 통해 동기유발
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지도자로 판단했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그렇다. 최 감독은 선수들에게
무작정 윽박지르는 타입이 아니다. 무엇보다 따스
한 감성을 지녔다. ‘난 이렇게 보는데, 너희들은 어
떻게 생각하느냐?’ 식으로 정서적으로 다가선다.
선수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안다. 스타부터 입
지가 위태로운 2군까지 모두 이끄는 통솔력을 지
녔다. 필요한 선수를 영입할 때도 에이전트와 간
접 대면이 아닌, 직접 해당 선수를 찾아가 커피 한

잔을 놓고 대화하면서 마음을 움직였다. 부상 선
수의 회복을 기원하는 의미로 선수 이름이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2009년 챔프전을 지휘했던 장면이
나 ‘재활공장장’이란 닉네임에서 볼 수 있듯 쫓겨
나다시피 성남에서 이탈했던 이동국과 김상식을
K리그 최고 스타들로 부활시킨 건 유명한 일화다.

뀫커뮤니케이션
협회와의 무난한 커뮤니케이션에도 후한 점수

를 받는다. 황보 위원장과 최 감독은 대단히 막역
한 관계다. 이탈리아월드컵 당시 둘은 나란히 태
극마크를 달고 한솥밥을 먹었고, 조 회장과도 남
다른 친분이 있다. 협회 고위층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조광래 감독을 내칠
때 협회는 ‘대표팀 스태프와의 마찰’을 한 가지 명
분으로 내세웠다. 또 폭넓은 의미에서 현대가 일
원이기도 한 최 감독은 ‘범여권’ 인사에 가깝다. 그
럼에도 할 말은 꼭 한다. 황보 위원장은 “협회 내
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소신 있는 분”이라고 표
현했다. 팬들과도 소통을 한다. 최 감독은 미니홈
피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축구 팬들
과 대화를 즐겼다. 단순히 감독과 팬의 입장이 아
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란 취지에서였다.
그만큼 열린 마음가짐을 가졌다. 올해 전북이 K리
그 정상을 확정한 4일 밤, 최 감독은 코치와 몇몇
선수들을 대동하고 전북 서포터스가 모인 전주 시
내의 한 클럽을 찾아가 흥겨운 우승 뒤풀이를 가졌
다. 남장현 기자

지도력+소통+소신…대표팀이끌최상의카드

퉐팦 지도력-K리그 우승·대표팀 코치 등 경험
퉐팧 소통-선수·팬들과 끊임없는 대화로 교감
퉐팪 소신-협회와 친분 있지만 바른말 할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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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희는? 뀫생년월일 : 1959년 4월12일 뀫선수경력 : 용두초-남대문중-우신고-한일은행-충의(육군)-현대(84년 입단∼93년 은퇴) 뀫지도자경력 : 수원 삼성 트레이너(95∼97년), 수원 삼성 코치(98∼2001), 아시안게임대표팀 코치(2002), 국가대표팀 코치
(2003∼2004), 전북 현대 감독(2005∼2011) 뀫지도자 수상 내역 : K리그 우승(2009, 2011), FA컵 우승(2005), ACL(2006)

최강희 신임 축구대표팀 감독은 공격축구로 전북 현대를 K리그 정상으로 올려놨다. 일명 ‘닥공(닥치고
공격)축구’로 불리는 ‘최강희식 축구’가 한국 축구를 위기에서 구해낼지 주목된다. K리그 챔피언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는 최강희 감독. 스포츠동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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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래 전 감독이 A대표팀에서 접목시키려 했던
스타일을 한 마디로 정리한 용어는 ‘만화 축구’다.
아기자기하게 템포를 조율하고, 짧은 패스로 공간
을 창출해 나가며 압박을 하는 플레이 패턴을 추구
한 터라 이청용(볼턴)은 온라인 축구 게임에서나 볼
수 있다는의미로 “만화축구 같다”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새롭게 출범할 최강희호는 어떨까.
이전까지 최 감독이 추구해온 축구는 공격축구

다. 올해 최고의 축구 브랜드로 평가받는 ‘닥공(닥
치고 공격)축구’가 바로 그것이다. 홈에서는 무조
건 승점 3을 노리다보니 나온 표현이다.

수비 숫자를 줄이는 모험을 감수하면서 공격수
를 더 투입해 ‘전진 앞으로’를 외친다. 그의 선택은
주효했다. 때론 실패도 했지만 승점 3을 따낸 횟수

가 훨씬 많았다. 홈에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는 축
구를 추구하다보니 ‘팬 심(心)’까지 잡았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모 아니면 도’ 식의 이
판사판까진 아니더라도 물러섬 없는 기조가 유지
될 공산이 크다고 본다. 최 감독의 진짜 데뷔전이
라 할 수 있는 내년 2월29일 쿠웨이트와의 2014브
라질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최종전은 어차피 한국
축구의 운명이 걸린 한 판이다. 홈 승리가 필수다.

물론 클럽과 대표팀이 운영 면에서 차이가 큰
만큼 최 감독이 마냥 공격적인 축구를 이어가긴 어

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전북에선 자
신이 원하는 팀을 만들어낼 시간이 충분했으나 대
표팀은 짧은 소집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간 최 감
독은 “난 오랫동안 선수들과 부대끼고, 호흡하는
걸 좋아 한다”고 밝혀왔다.

그간 최 감독은 자신의 지도자 롤 모델로 작년
남아공월드컵 당시 그리스를 이끈 백전노장 오토
레하겔 감독을 꼽았다. 레하겔 감독은 수비 축구
의 대명사로 지칭된다는 면에서 오해 받을 수도 있
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출하
는 능력, 이른 바 장인 정신을 가장 존경한다. 어차
피 새로운 판을 짜야 할 A대표팀이다. 대한축구협
회도 당초 예정보다 열흘 가량 빠른 2월 중순 조기
소집을 추진하며 최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
다. 닥공 축구가 위기의 한국 축구를 살릴 수 있을
까.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최강희표 닥공, 브라질까지 갈까?
최강희의 축구 스타일 홈경기에선 수비수 줄이더라도 무조건 전진

승리 횟수 많아지자 팬심까지 사로잡는 효과
클럽과 다른 대표팀 짧은소집 공격축구 변수


